
화학섬유, 경영 정상화 험난한 길
태광산업·효성 노조원 회사 살리기 앞장 … 일부 집행부는 강경

2001년 극심한 노사분규로 큰 피해를 입었던 화학섬유업계가 2002년에는 노사화합의 분위기를 타고 정상화

의 길을 걷고 있다.

경기침체와 수익성 악화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화학섬유업계 상황에서 극단적인 대립은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노조의 집행부들은 종전의 강경투쟁 자세를 견지하면서 맞서고 있어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되

고 있다.

효성의 울산공장 나일론 사업부는 2월8일부터 2001년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를 반대하는 대의원들의

집단행동으로 노-노 대립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효성 울산공장의 노조 대의원들이 집행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했다. 전체 57명의 대

의원 가운데 45명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탈퇴와 집행부 불신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대의원들의 움

직임은 온건노선을 택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효성 울산공장 노조 대의원들은 최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민주노총 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 △임원 불

신임 △노동조합규약 개정 등 3개 안건을 가결시켰다.

대의원들은 노조 집행부와 일부 조합원들이 대의원대회를 무산시키려 하자 회사 밖에서 회의를 열어 3개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노조집행부(위원장 직무대리 김필호)는 집행부가 이미 같은 안건을 총회에 상정해 총회 소집을

공고한 상태에서 대의원들이 따로 안건을 처리한 것은 무효이며, 효성 노조와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어용대

의원이라고 비난했다.

집행부는 대의원대회와 관계없이 2월19일 조합원총회를 열어 전체조합원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은 노조 집행부가 반발하고 있지만 2001년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노동조합 전체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태광산업은 2월초 회사가 614명을 추가 감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노사간에 긴장이 고조됐으나 2월

중순부터 긴장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조가 회사측의 인력구조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데 이어 회사측에서도 감원규모를 460명으로 줄여 협

력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2001년 노조가 회사측의 감원계획에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6월부터 83일간 파업을

벌였던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1년 약 1개월간에 걸친 노사분규로 약 860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던 효성도 2001년에는 노사 분위기가

갈수록 호전되고 있다.

2001년 화학섬유 설비 해외이전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던 고합 노조는 해외 이전과 공장 정상화, 생산성

향상에 협조하기로 회사측과 합의한 상태이다.

화학섬유기업 노조들이 노사화합 및 회사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어려운 화학섬유산업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광산업 노조 집행부는 2002년 1월초 민주노총 탈퇴를 선언해 울산지역 노동계를 놀라게 했다. 노조 간부

들은 1월부터 영업사원과 함께 직물기업을 방문해 회사의 고충 확인에 들어가 주목받고 있다. 노조 간부들이

주로 찾는 곳은 한때 태광산업의 장기 고객이었으나 2001년 파업 이후 원사 공급처를 바꾼 고객기업들이다.

노조는 한때 고객기업에서 태광산업의 원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비참함을 느꼈으며, 다시 고객

으로 회복시키는 등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



노조 간부들의 고객기업 방문은 효성 울산공장 Polyester 사업부도 마찬가지이다. 효성 울산공장 노조 간부

들은 1월말 경인지역 고객기업을 방문한 후 안정적인 원사 공급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나서 발전적인 노사관계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98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단 한차례도 분규를 겪지 않은 동국무역은 2002년에도 조용한 한해를 보낼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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